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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디지털 격차를 양산해 내고 있다. 디지털 격차는 정보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

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Im, 2013; Jung, 2017; Seo, 2014).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이 디지털 환

경에서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매년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격차 실태를 확인하

고 있으며, 장·노년, 장애인,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결혼이민자를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지

정하고 있다(Jung, 2017; Oh, 2017; Seo, 2014).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은 2016년 기준 128,518명으로 결혼이민자 전체의 84.3%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은 한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혼이민자의 2세

들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

다(Cho, Oh, & Min, 2017; Oh, 2013).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한국에서 삶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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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지식이나 언어가 충분히 습득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오게 되

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생활 방식의 차이로 한국

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한국어로 된 다양

한 정보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여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Du & Cho, 2017; Im, 2013: Jung, 

2017).

정보통신기술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

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언어적 장

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삶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결혼이

민자 여성들은 온라인 카페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결혼이민

자 여성들과 소통할 수 있고,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Cho, 2014; Oh, 

2013).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소외는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되물

림 될 수 있으며, 향후 자녀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Choi & Kim, 

2009; Hwang et al., 2012).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

으로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정보격차가 일정수준 해소되고 있지

만, 여전히 일반 국민에 비해 결혼이민자 여성의 디지털정보격

차지수가 낮은 편이다. 향후 디지털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경우 지

금보다 더 많고 다양한 디지털 격차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일

반 국민들과 소외 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 또한 더욱 심화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Correa, 2010; Hargittai & Walejko, 2008).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

들이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하고, 개인에게 맞는 정보와 서비스

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디지털 

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Ahn, 2010; 

Choi & Kim, 2009; Lee, 2015). 

현재까지 결혼이민자 여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부정적 정서

(Ryu & Yi, 2016), 한국어 교육(Cho, 2015), 문화 적응(Lee, 

2017) 등을 살펴본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 여성의 디지털 격차나 정보 소외를 살펴본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며(Im, 2013; Jung & Choi, 2012), 연령에 따른 디지

털 격차를 살펴본 연구들도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연령에 따라 세분화하고, 집단에 따라 디지

털정보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이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

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으로 결혼이민자 여성 집단을 세

분화하는 이유는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 연령별 집단에 따라 인

터넷, 스마트폰, 미디어 등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활용 수준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 접근 및 역량 수준에서도 연령

별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Bae, 2015; Cho, 

2013; Im, 2013; Oh, 2000; Oh, 2013, Sung, 2014).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연령별 집단에 따라 디지털 기술 이용이나 활용 수준이 

다를 수 있고,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도 연령

별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 30대, 40대로 결혼이민자 여성 집단을 세분화 하고, 각 집

단별로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디지털 격차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한국 문화

에 빠르게 적응하고 흡수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특화된 정보화 교육과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령별 집단에 따라 결혼이민자 여성의 디지털정보

격차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

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결혼이

민자 여성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그리고 교육

적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를 

가지며,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연령별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 결과는 결혼이민자 여

성을 위한 특화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과 다문화 통합 정책 방안

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격차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 정보의 

접근성과 이용, 그리고 활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

다(Kim, 2017). 디지털 격차는 정보 격차, 정보 불평등, 디지털 

통합으로 불리며, 디지털 격차의 주체(세대, 성별, 계층간 등), 대

상물(생활 정보, 업무 정보 등), 심화 정도(취약, 단절 등), 매커니

즘(접근, 활용, 생산 등)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Im, 2013).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격차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격차들을 살펴보면, 고령화 시대의 연령별 적응 능력에 따른 세대 

간 격차, 지방자치 단체의 정보화 능력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빈

부에 따른 격차, 인터넷의 개방성과 확장성에 따른 정보 소외 격



Vol.56, No.3, June 2018: 205-232 | 219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결혼이민자 여성소비자의 디지털정보격차지수 결정  요인: 연령별 차이 연구

차, 국가 간 정보의 유통과 접근에 따른 글로벌 격차 등 다양한 디

지털 격차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 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

의 디지털 격차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Jung, 2017; 

Seo, 2014).

디지털 격차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할수록 정보 격차가 축소

될 수 있다는 ‘확산 이론’적 관점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

털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격차 가설’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확산 이론의 관점은 신기술은 긍정적인 것이며, 디지

털 격차는 신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

는 현상으로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확산 이론 관

점에서는 시장에서 신기술 가격이 하락할수록 디지털 격차가 해

소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 지원이나 교육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초기에 교육 수준

이 높거나 전문직에 속하는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수용되기 때문

에 확산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정보통신기

술이 성숙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누구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신기술 이용 가격이 하락하고, 정보의 유

통 및 공유가 용이해지면서 디지털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Haywood, 1998; Seo, 2014; Thierer, 2000). 

반면에 정보 격차 가설 관점에서 디지털 격차는 정보통신기술

이 확산되더라도 정보 접근 기회의 불평등이 지속되고 심화될 것

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TV나 라디오와 같은 전통적인 매체는 제

품의 가격이나 일부 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제

공되는 서비스는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질적인 면에서 거의 차이

가 없다. 하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끊임없

이 진화하며 다각화된 형태로 변화하고,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기의 구입뿐만 아니라 이용 및 활용의 측면에서도 디

지털 격차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 격차 가

설의 관점은 확산 이론의 관점과 다르게 디지털 격차를 중요한 사

회적 문제로 보고 있으며, 정부의 금전적 지원이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정부의 개입이 있을 때 디지털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Haywood, 1998; Seo, 2014).

디지털 격차는 Rogers (2003)의 S 곡선(S-shaped time 

path)에 의해 다양한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Figure 1). 디지털 

격차는 크게 도입기(early adaptation), 도약기(take-off), 포화

기(saturation)인 네 단계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특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Molnár, 2003). 첫째, 신기술의 도입기

(early adaptation)에는 접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는 정보통신 서비스나 기기 가격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격차가 발생되는 단계이다(Jung, 2017; Molnár, 2003). 둘째, 

신기술의 도약기(take-off)에는 일정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이 확

산되면서 정보통신 기기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기회가 확장된 시기이다. 하지만, 동일한 정보통신 기기와 서비스

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마다 이를 이용하는데 차이가 발생

하여 이용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Molnár, 

2003). 셋째, 신기술의 포화기(saturation)에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정보에 대한 접근 비용도 낮아지는 특성

을 보인다. 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들은 정보 과부하를 

경험하거나 정보 중독이 발생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질적 활용 격차가 발생한다. 이는 양적인 이용 격

Figure 1. S-curve of digital divide (Molnár, 2003)



220 | Vol.56, No.3, June 2018: 217-232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김효정

차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질적으로 낮은 정보를 소

비자 스스로 걸러내는 능력을 중요한 디지털 격차 요인으로 보고 

있다(Hargittai & Walejko, 2008; Jung, 2017; Molnár, 2003). 

최근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가 다양해지고, 미

디어가 다각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접근, 이용, 그리고 활용 격

차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를 생산하는 개인의 능력이 향상되면서 

정보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새로운 디지털 격차를 만

들어내고 있으며,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

성하고,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도 새로운 디지털 격차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Correa, 2010; Hargittai & Walejko, 

2008). 향후 새롭게 등장하게 될 디지털 격차를 예상하고 이를 감

소시켜 주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에 대

한 개인의 부정적 태도가 자발적인 기술 거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디지털 격차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

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진 개인들을 탐색하고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디지털 격차가 유발되는 것

을 방지하고 개인의 태도를 개선시켜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Compaine, 2001; Kim, 2000; Kim, 2017; Van Dijk, 2005). 

2. 디지털 격차 유발 요인: 연령별 차이

연령은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디지털 격차를 유발하는 중

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Cho, 2013; Im, 2013; Oh, 

2000; Oh, 2013; Sung, 2014). 본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자 여

성을 20대, 30대, 40대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집단별 특성과 디

지털 격차 유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별로 집단을 세분

화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디지털 기

술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이후이다. 이 시기에

는 PC와 인터넷 통신 기술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중

심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국내에 도입되었다(Hwang, 

2009; Lee, 2013; Prensky, 2001). 이 시기에 우리나라로 이

주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이 공존하

는 환경에서 한국 생활을 경험한 세대로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결혼이민자 여성

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

주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들의 연령은 현재 40대 이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며, 디지털 원주민에 비해 디지털 기

술 이용 및 활용 수준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Prensky, 2001). 

2000년대 이후부터는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다수가 저

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

성되었고, 이 시기에는 온라인과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 되었다

(Hwang, 2009; Lee, 2013; Prensky, 2001). 이 시기에 우리

나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 여성은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된 환경

에서 한국 생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디지털 이주민들 보다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 될 가능

성이 높고, 이들의 연령은 현재 30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

다. 마지막으로 2010년 이후부터는 스마트폰과 무선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다양한 미디어가 확산된 시기이다. 이시기에 우리

나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 여성은 디지털 환경을 주도하는 집단

으로 디지털 원주민을 뛰어넘는 태생적 디지털 세대(born with 

the digital)가 될 가능성이 높고(Shin, Kim, & Kwon, 2017), 

이들의 연령은 현재 20대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연령별 집단 특성에 따라 결혼이민자 여성의 정보 접근과 활

용도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정보 접근성의 경우 

40대 집단이 20, 30대 집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

보 활용 측면에서도 40대 집단이 20, 30대 집단보다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Im, 2013).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미디어에 대한 

이용 행동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연령별 집단에 따라 인터넷 이용

량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30대 집단이 20, 40대 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인터넷 이용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Oh, 2013). 

20, 30, 40대 연령별 집단에 따라 정보,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활용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연령별 집단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집단이 

20, 30대 집단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 이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ung, 2014), 스마트폰 활용도 측면에서는 

20대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스마트폰 활용 능

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e, 2015). 또한, 소셜 미디

어 이용 빈도와 활용 수준도 연령별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20대 집단이 30, 40대 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소셜 미디어 이용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용 수준

에서도 20대 집단이 30, 40대 집단 보다 높은 수준의 활용 수준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2013). 이와 더불어 연령에 따

라 디지털 격차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정보에 대한 인식 지수, 접

근 지수, 역량 지수, 이용 지수가 연령별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Oh, 2000). 이에 본 연구는 연령별 집단에 따라 개인이 

경험한 디지털 환경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로 인

해 연령별 집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나 이용 수

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미치는 영

향요인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령별로 집단을 세분

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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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이민자의 특성

1) 결혼이민자의 현황 및 특성

국내에 등록한 결혼이민자 여성은 2016년 기준 128,518명이

며, 결혼이민자 전체의 84.3%를 차지하고 있다(남성: 15.7%). 국

적별로는 중국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 27.4%, 

일본 8.6%, 필리핀 7.6%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자국민

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집단으로 영구적으로 한국에 거주

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Cho, Oh, & Min, 2017). 하지만, 한

국인이 누리는 시민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

며, 주요 대중 매체에서 결혼이민자를 한국인과 구별되는 집단

으로 그려내고 있어 국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위가 여전히 낮

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ho, Oh, & Min, 2017; Kim et 

al., 2015). 한국은 단일성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은 이들의 자녀 세대로 대물림 되는 경우

가 많다. 자녀에게 대물림된 차별은 교육환경에서 불평등을 심화

시키거나 취업과 같은 경제적 기회를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삶에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

하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Cho, Oh, & Min, 2017; William & 

Mohammed, 2009).

결혼이민자 여성은 결혼을 기점으로 아내, 며느리, 또는 어머

니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

한 상황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은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가부장적인 한국 환경

에서 오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부부간의 갈등뿐만 아니

라 가족 간의 불화를 가져올 수 있다(Lee & Bae, 2008; Park, 

2011). 가정 내에서 남편이나 시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력을 경

험한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불안전한 신분에 대한 불안

감과 무국적자로 추방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정 폭력의 피

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2년 기간으로 

체류 허가가 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다

(Im, 2013; Koh, 2009). 가정 내에서 폭력이나 폭언을 경험한 결

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모멸감이나 공포, 그리고 극심한 불안을 느

끼게 된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으로 피해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

며, 자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소연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

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우울증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Ahn 

& Song, 2017; Park, Kim, & Hong, 2014). 결혼이민자 여성의 

부정적 정서는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삶의 만

족도를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장애물

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빠르게 적

응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

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Cho, Oh, & Min, 2017; Im, 

2013; Koh, 2009). 

2) 결혼이민자와 디지털 환경

한국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2017년 기준 스마트

폰 보급률이 84.2%로 전 세계 13위를 기록했다(Ahn, 2017). 쇼

핑, 금융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

으며, 정부도 민원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

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달은 다양한 차원의 디지털 격차

를 유발하고 있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는 장·노년, 장애인,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결혼이민자

를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매년 디지털정보격차

지수 확인을 통해 소외 계층의 정보 격차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6; Oh, 2017; Seo, 

2014).

결혼이민자 여성은 한국에서 삶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이나 언어가 충분히 습득되지 못한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된다. 

이로 인해 언어나 생활 방식의 차이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신기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경

험하는 경우가 많다(Du & Cho, 2017; Im, 2013; Ko, 2012). 한

국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결혼이민자들은 언어의 장벽을 크게 느

끼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를 좁히기 위한 교육을 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교육 욕구에 차이가 있어 개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

지 못할 경우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Choi & Kim, 2009). 

한국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대인 관계는 매우 제한적이며, 정

보를 얻거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점에

서 디지털 서비스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며, 다른 이민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Gezduci & d’Haenens, 2007; Oh, 2013). 디지털 환경

에서 소외될 경우 개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

고,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의 기회도 적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 적응한 결혼이민자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

을 겪게 될 수 있다(Im, 2013). 디지털 격차는 일정 부분 가족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가정 폭력이나 불화로 인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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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환

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Kang, 2006; Kim, Chang, & Hong, 2006).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다

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개인에게 맞는 유용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며, 결혼이민자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정보화 교육이 지원이 필요하다.

3) 결혼이민자와 부정적 정서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

의 정체성과 역할을 구축해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수록 문화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면서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Kim & Lee, 2010). 결혼이

민자 여성의 부정적 정서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저하시킬 뿐만 아

니라, 가정불화나 해체, 그리고 자녀를 방임하게 만드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여성이 건강한 가

정을 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Park, 2014). 

개인의 부정적 정서는 약물 중독이나 게임 중독과 같이 중독

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들은 

삶에서 발생된 긴장감을 해소하고, 부정적 정서에서 벗어나기 위

한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사회적인 위축

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Kim, 2009; Sinha, 2008).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스마트폰 중

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정서가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ee, 

2015), 우울감이나 고독감 수준이 높은 개인과 중독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우울이나 고독감 같은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

은 개인일수록 인터넷이나 게임 등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Chou et al., 2015).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 수

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인터넷이나 모바

일의 이용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 빈도 등

을 측정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들에서 밝

혀진 바와 같이 부정적 정서가 특정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면, 

결혼이민자들의 부정적 정서가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및 방법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연령에 따라 20대, 30대, 40대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별 특성과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결혼이민자 여성은 연령별 집단에 따라 어떠한 특성

을 보이는가?

연구  문제 2. 결혼이민자 여성의 연령별 집단에 따라 디지털정보

격차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자료 수집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6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6년 8월 1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국인과 혼인

한 20-40대 이민자 여성을 조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16년 

Table 1. Demograph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s Frequency %

Age 20s 94 32.8

30s 134 46.7

40s 59 20.6

Average monthly income(￦) < 1,000,000 30 10.5

≥ 1,000,000 –< 2,000,000 41 14.3

≥ 2,000,000 - < 3,000,000 146 50.9

≥ 3,000,000 70 24.4

Residence period in Korea < 3 years 59 20.6

≥ 3 - < 6 years 80 27.9

≥ 6 - < 9 years 54 18.8

≥ 9 years 94 32.8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58 20.2

High school graduate 162 56.4

College/university graduate 67 23.3

Nationality Chinese 52 18.1

Ethnic Koreans(China) 66 23

Vietnam/Philippines 107 37.3

Other 62 21.6

City or rural City 239 83.3

Rural 48 16.7

Korean nationality Yes 126 43.9

No 161 56.1

Total : 2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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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2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을 기반으로 대인 면접 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공한 700개의 응답자료 

중에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인터

넷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20-40대 결혼이민자로 조

사대상자를 한정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총 287개의 응답데이터가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SPSS ver. 19.0(SPSS Inc., Chicago, IL, 

USA)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134명(46.7%)으로 가장 많았

으며, 20대 94명(32.8%), 40대 59명(20.6%) 순으로 나타났다. 조

사대상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가 162명(56.4%)으로 가

장 많았으며, 대졸 이상 67명(23.3%), 중졸 이하 58명(20.2%) 순

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가계 소득은 200-299만원

이 147명(50.9%)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 이상 70명(24.4%), 

100-199만원 41명(14.3%), 100만원 미만 30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출신 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필리핀이 

107명(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조선족) 66명(23%), 기타 

62명(21.6%), 중국(한족) 52명(18.1%)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자의 한국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9년 이상이 94명(32.8%)으로 가

장 많았으며, 3-6년 미만이 80명(27.9%), 3년 미만 59명(20.6%), 

6-9년 미만 54명(18.8%)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 

규모를 살펴보면 시지역이 239명(8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

지역은 48명(16.7%)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한국 국적 여부

를 살펴보면 한국 국적 보유자는 161명(56.1%)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국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26명(43.9%)으로 나타났다.

3. 조사 도구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6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조사도구는 한국정보

화진흥원이 개발한 문항으로 변수의 정의와 각 변수들을 구성하

는 문항을 중심으로 조사도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Table 

2).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여성의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디지털정보격차지수를 종속 

변수로 선정하고, 생활만족도, PC 이용 능력, 모바일 이용 능력, 

인터넷 이용의 다양성, 우울감, 불안감, 고독감을 독립변수로 선

정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은 모두 4점 리커트 척도로 구

성되었다. 리커트 척도의 응답 답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C 

이용 능력,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 그리고 부정적 정서는 ① 전

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인터넷 이용

의 다양성은 ①전혀 이용 안 한다 ~ ④자주 이용 한다로 측정되

었고, 생활만족도는 ①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④매우 만족한다

로 측정되었다. 

첫째, 디지털정보격차지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시한 정의

를 기반으로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환경에서 정보격차 수준을 종

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정의하였다. 디지털정보격차지수

는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점으로 가정하였을 때, 

일반 국민들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대비 결혼이민자 여성의 디지

털정보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 되고 있다. 디지털정

보격차지수의 총점은 100점이며, 디지털정보접근지수 20%, 디지

털정보역량지수 40%, 디지털정보활용지수 40%로 가중치를 부여

하여 계산하고 있다. 디지털정보격차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디지

털정보접근지수, 디지털정보역량지수, 디지털정보활용지수의 세

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정보접근지수는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하기가 얼마나 용이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무선 

정보 기기 보유 여부(5문항), 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1문항)로 구

성되어 있다.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능력

을 나타내는 지표로 PC 이용 능력(7문항), 모바일 이용 능력(7문

Table 2.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 Definition Mean(SD)

Digital divide index Digital divide in smart technology environment 71.51(13.97)

Capabilities of using a PC Ability to using and utilizing a computer 2.63(.57)

Capabilities of using a mobile Ability to using and utilizing a mobile devices 2.89(.59)

Diversity of internet use Ability to use internet in diversity 56.17(22.53)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of living in Korea 2.88(.41)

Depression Degree of sadness and illness 1.66(.57)

Anxiety Degree of afraidness and fearfulness 1.67(.61)

Loneliness Degree of loneliness 1.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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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정보활용지수는 인터넷 이용 및 심

화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최근 한 달간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 횟수(3문항), PC 인터넷 심화 활용(26문항), 모바일 인터넷 

심화 활용(26문항) 관련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정보격

차지수의 문항들의 합산 값이 클수록 디지털정보격차지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PC 이용 능력은 개인이 PC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

유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PC 이용 능력은 필요한 프로그

램의 설치/삭제 등을 할 수 있는 능력,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 웹 브라우저 환경 설정 능력, 파일 전송 능력, 악성코드 검

사/치료 능력, 문서 작성 능력 정도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합산 값이 클수록 PC 이용 능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하였다. 문항들의 전체 평균은 2.63점이며, 신뢰도는 .831로 나

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셋째,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은 개인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은 모바일 기기에서 무선 네트워크 설정 능력, 파일을 

컴퓨터로 옮길 수 있는 능력, 파일 및 사진 전송 능력, 앱 설치 및 

삭제 능력, 악성코드 검사 및 치료 능력, 문서 작성 능력의 정도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합산 값이 클수록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문항들의 전체 평균은 

2.89점이며, 신뢰도는 .861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

보되었다. 

넷째, 인터넷 이용의 다양성은 개인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인터넷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인터넷 이용의 

다양성에는 콘텐츠 서비스, 사회적 관계 서비스, 생활서비스, 정

보 생산 및 공유, 네트워킹, 사회참여 관련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

다. 문항의 합산 값이 클수록 인터넷 이용의 다양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문항들의 전체 평균은 2.17점이며, 신뢰도는 

.907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다섯째, 생활만족도는 개인이 평상시 한국 생활에서 느끼는 전

반적인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생활만족도

를 여가 및 문화생활(1문항), 경제적 여건(1문항), 사회활동(1문

항), 대인관계(1문항), 가족 관계(1문항), 학업이나 업무활동(1문

항), 그리고 건강 만족도(1문항) 관련 문항들을 합산한 값을 생활

만족도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각 문항들을 합산한 값을 

생활만족도로 활용하였다. 문항의 합산 값이 클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문항들의 전체 평균은 2.88점이

며, 신뢰도는 .786으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여섯째, 부정적 정서는 우울감, 불안감, 고독감으로 구성하였

다. 우울감은 평소 슬프고 기운을 내기 어려운 정도로 정의하였

다. 우울감 문항은 실패자라고 느끼는 정도, 기운을 내기 어려운 

정도로 총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합산 값이 클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문항 간 총 평균은 1.66점이며, 

신뢰도는 .810으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불안감

은 평소 두렵고 겁이 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불안감 문항은 자

주 겁을 먹는 정도,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

로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합산 값이 클수록 불안 수준

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문항 간 총 평균은 1.67점이며, 신뢰

도는 .832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고독감은 평소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고독감 문항은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드는 정도,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로 총 2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문항의 합산 값이 클수록 고독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하였다. 문항 간 총 평균은 1.67점이며, 신뢰도는 .885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연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연령별 집단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Table 3). 분석 결과 출신 국적, 한국 국적 여부, 한

국 거주 기간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국적의 경우 40대 소비자 집단에서 한족(중국) 23.7%, 조선

족(중국) 3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필

리핀의 경우 20대 소비자 집단에서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 국적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

율이 40대 집단에서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 거주 기간

은 40대 집단에서 평균 166개월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평

균 88개월, 20대 평균 51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2. 연령에 따른 디지털정보격차지수 차이 

디지털정보격차지수가 연령별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4). 역량 지수와 활용 지수에서 집

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 지수는 PC 이

용 능력과 모바일 디지털 기기의 이용 능력을 합산한 지수이며, 

활용 지수는 유선 및 무선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이용의 다

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가 합산된 지수이다. 역량 지수의 

경우 30대 소비자 집단에서 평균 70.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20대 평균 67.62점, 40대 평균 61.50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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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지수의 경우 30대 소비자 집단에서 평균 63.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평균 60.31점, 40대 평균 57.86점 순으

로 나타났다.

3. 연령에 따른 온라인 이용 행태의 차이

온라인 이용 행태가 따른 연령별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5). PC 항목에서는 생활서비스, 

정보 생산 및 공유, 사회 참여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항목에서는 검색 서비스, 생활 서비

스, 정보 생산 및 공유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PC 생활서비스 항목에서는 30대 소비자 집단 평균

이 2.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C 정보 생산 및 공유 항목에

서도 30대 소비자 집단의 평균이 2.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PC 사회참여 항목에서도 30대 소비자 집단의 평균이 1.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바일 검색 서비스 항목에서는 20, 30대 소

비자 집단의 평균이 2.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바일 생

활서비스 항목에서는 30대 소비자 집단의 평균이 2.38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모바일 정보 생산 및 공유 항목에서는 20대 소

비자 집단의 평균이 2.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연령에 따른 부정적 정서의 차이 

부정적 정서가 연령별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6). 우울감, 불안감, 고독감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집단에서 우울감 평균 1.73

점, 불안감 평균 1.77점, 고독감 평균 1.93점으로 다른 연령 집단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Table 3. Demographics of Group Differences

Variables 20s (n=94) 30s (n=134) 40s (n=59) c2/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23(24.5%) 24(17.9%) 11(18.6%) 4.998

High school graduate 56(59.6%) 75(56%) 31(52.5%)

College/university graduate 15(16%) 35(26.1%) 17(28.8%)

Average monthly income (￦) < 1,000,000 13(13.8%) 13(9.7%) 4(6.8%) 6.925

≥ 1,000,000 – < 2,000,000 15(16%) 16(11.9%) 10(16.9%)

≥ 2,000,000 - < 3,000,000 48(51.1%) 70(52.2%) 28(47.5%)

≥ 3,000,000 18(19.1%) 35(26.1%) 17(28.8%)

Nationality Chinese 14(14.9%) 24(17.9%) 14(23.7%) 13.473*

Ethnic Koreans(China) 17(18.1%) 31(23.1%) 18(30.5%)

Vietnam/ Philippines 45(47.9%) 51(38.1%) 11(18.6%)

Other 18(19.1%) 28(20.9%) 16(27.1%)

City or rural City 82(87.2%) 115(85.8%) 42(71.2%) 7.872

Rural 12(12.8%) (14.2%) 17(28.8%)

Korean nationality Yes 24(25.5%) 65(48.5%) 37(62.7%) 24.218***

No 70(74.5%) 69(51.5%) 22(37.3%)

Life satisfaction 2.86 2.91 2.83 .988

Residence period in Korea(months) 51 a 88 b 166 c 106.923***

*p<0.05, ***p<0.001, Duncan: a<b<c

Table 4. Results of Group Differences by Digital Divide Index

Variables 20s (n=94) 30s (n=134) 40s (n=59) Mean F
Access index 98.93 99.06 100 99.21 1.22

Usage index 67.62 ab 70.41 b 61.50 a 67.67 3.369*

Utilization index 60.31 ab 63.93 b 57.86 a 61.49 3.488*

*p<0.05, Duncan: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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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5.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에 활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디지털정보격

차지수는 PC 활용 능력, 모바일 기기 활용 능력,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C 활용능력

은 모바일 기기 활용 능력과, 우울감은 불안감과 상관관계가 어느 

Table 6. Results of Group Differences by Negative Emotions

Variables 20s (n=94) 30s (n=134) 40s (n=59) Mean F
Depression 1.66 ab 1.73 b 1.52 a 1.66 2.702*

Anxiety 1.69 b 1.77 b 1.52 a 1.66 6.749***

Loneliness 1.81 b 1.93 b 1.66 a 1.83 2.788*

*p<0.05, ***p<0.001, Duncan: a<b<c

Table 7. Results of Correlation

(1) (2) (3) (4) (5) (6) (7) (8) (9) (10)

(1) 1

(2) -.165** 1

(3) .015 .026 1

(4) .005 .088 .313** 1

(5) -.025 .046 .268** .614** 1

(6) .003 -.011 .156** .389** .248** 1

(7) .039 -.111 -.209* -.035 -.066 .078 1

(8) .057 -.200** -.136* .064 -.063 .113 .577** 1

(9) .092 -.175** -.094 .025 -.072 .097 .417** .466** 1

(10) -.017 .016 .302** .681** .636** .679** .028 .075 .074 1

*p<0.05, **p<0.01
(1) Average monthly income, (2) Residence period, (3) Life satisfaction, (4) Capabilities of using PC, (5) Capabilities of using mobile, (6) Diversity of internet usage, (7) 
Depression, (8) Anxiety, (9) Loneliness, (10) Digital divide index

Table 5. Results of Group Differences by Online Service Usage

Variables 20s (n=94) 30s (n=134) 40s (n=59) Mean F
PC Searching 2.26 2.53 2.25 2.38 2.017

SNS 1.90 2.07 1.81 1.96 1.542

Living 1.74 a 2.08 b 1.85 a 1.92 2.711*

Provide & sharing information 1.84 b 2.05 c 1.58 a 1.89 4.148*

Networking 2.05 2.18 1.87 2.07 1.725

Community 1.45 ab 1.65 b 1.30 a 1.51 3.041*

Mobile Searching 2.68 b 2.68 b 2.45 a 2.63 2.786*

SNS 2.54 2.54 2.43 2.52 .777

Living 2.19 ab 2.38 b 2.11 a 2.26 2.885*

Provide & sharing information 2.55 c 2.44 b 2.06 a 2.40 4.630*

Networking 2.74 2.71 2.57 2.69 .541

Community 1.55 1.67 1.39 1.58 2.139

*p<0.05, Duncan: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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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

기 이전에 상관관계 분석에서 일부 변수들이 밀접한 관계를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 확대 지수) 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 공차 한계는 .672~.956의 분포를 보이고, VIF는 

1.11~2.39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brien, 2007).

연령별 집단에 따라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8). 20대 집단에서는 생활만

족도(b=.105, p=.021), PC 이용 능력(b=.469, p=.000),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b=.394, p=.000), 인터넷 이용의 다양성(b=.447, 

p=.000), 그리고 고독감이(b=.093, p=.018) 디지털정보격차지

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집단에

서는 한국 거주 기간(b=-.102, p=.003)이 디지털정보격차지수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PC 이용 능력

(b=.482, p=.000),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b=.431, p=.000), 인

터넷 이용의 다양성(b=.357, p=.000), 우울감(b=.078, p=.029)이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소비자 집단에서는 생활만족도(b=.067, p=.031), PC 이용 

능력(b=.405, p=.000),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b=.375, p=.000), 

인터넷 이용의 다양성(b=.404, p=.000)이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연령별로 분류하여 집단별 특성

을 살펴보고, 집단 간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한국 거주 기간, 출신 국적, 한국 국적 보유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결혼이민자 여성 집단의 한

국 거주 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

다수가 매매혼으로 20대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오게 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Kwon, 2011)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거주 기간이 증

가하는 현상을 보였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40대 집

단에서 한국 국적의 취득 비율이 높은 것도 다른 집단에 비해 한

국 거주 기간이 길어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예

측해 볼 수 있다. 20, 30대 집단에서 베트남/필리핀 출신의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20대 47.9%, 30대 38.1%), 40대 

집단에서는 조선족(중국)의 결혼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30.5%). 이는 중국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

며,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 이민자 비율이 증가하

고 있다는 통계청의 자료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결

혼 이민자의 국적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 

Table 8.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Variables
20s(n=94) 30s(n=134) 40s(n=59)

b p VIF b p VIF b p VIF

Average monthly income .001 .956 1.21 .018 .372 1.07 -.003 .904 1.11

Residential duration in Korea .008 .722 1.11 -.102** .003 1.15 -.008 .749 1.32

Life satisfaction .105* .021 1.36 .018 .393 1.18 .067* .031 1.74

Capabilities of using PC .469*** .000 1.64 .482*** .000 1.87 .405*** .000 2.27

Capabilities of using mobile .394*** .000 1.54 .431*** .000 1.43 .375*** .000 2.10

Diversity of internet use .447*** .000 1.25 .357*** .000 1.30 .404*** .000 1.48

Negative emotions Depression .044 .070 1.40 .078* .029 1.91 .022 .543 2.39

Anxiety -.017 .483 1.47 .012 .656 2.07 -.029 .309 1.56

Loneliness .093* .018 1.72 -.002 .915 1.32 .057 .111 2.33

Adjusted R 2 .763 .753 .770

Constant 22.136 26.692 21.461

F 300.160*** 335.837*** 232.247***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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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여성들의 다양한 국적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화된 문화 교육이나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혼

이민자들의 자국 특성을 반영한 이주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역량 지수와 활용 지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확인

되었다. 30대 집단에서 역량 지수와 활용 지수가 가장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고, 40대 집단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는 이민자들의 인터넷 이용과 활용은 거주 기간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들과 맥락을 함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Gezduci & d’Haenens, 2007; Hwang, 2009; Lee, 

2013).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접근 지수는 전체 조사

대상자가 스마트폰과 P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간에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 여

성의 대다수는 20대의 어린 나이에 한국에 오게 된다. 20대 결혼

이민자 여성의 경우 언어나 문화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오기 때문에(Du & Cho, 2017) 한국어

를 기반으로 한 PC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30대는 20대보다 한국에서의 평균 거주 기간이 길

어 20대 집단보다 한국어 능력이나 적응 수준이 높아 역량 및 활

용 지수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

다. 40대 집단의 경우 한국에서의 평균 거주 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되는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에 대하여 가

장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40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모

두 경험한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에 속하는 집단으로 

20, 30대 집단에 비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역량 및 활용 지수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

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디지털 역량과 활용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사회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거나 사회에서 배제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Im, 2013; Kim, 2017). 우리나라는 디지

털 역량이 매우 낮은 집단에만 초점을 두고 정책이나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40대 집단과 같이 아날로그 환경에

서 성장한 세대를 중심으로 교육이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

연하지만, 디지털 관련 역량이 중간에 해당하는 집단에서도 디지

털 격차로 불평등을 경험하거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므

로(Jung, 2017), 중간 역량 계층의 디지털 격차도 함께 개선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PC와 모바일 서비스 이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PC 이용에서는 생활서비스, 정보 생산 및 공유, 사

회 참여가 30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바일 이용에

서 생활서비스는 30대 집단에서, 정보 생산 및 공유는 20대 집단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이용 항목과 모든 연령 집

단에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 수준이 PC보다 모바일에서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온라인 이용이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연령대에 따라 온라인에서 주로 이용하는 정

보나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Lee & Kim, 2011; Min, 2011; Zillien & Hargittai, 

2009), 그러므로 PC 환경에서 인터넷 이용과 활용을 중심으로 디

지털 격차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스마트폰과 같은 모

바일 기기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게 될 수 

있으므로 모바일 기기의 이용 또는 조작 능력이 디지털격차에 어

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초혼인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정보와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서투른 한국어 능력 때문에 오프라인 서비스 이용에 제

약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가 결혼이민자의 

소통 수단이자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생

활필수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자 연령

별로 필요한 서비스 목록을 조사하여 연령대에 맞는 온라인 서비

스를 추천해주고, 그 안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나 모바일 앱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부정적 정서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30대 집단에서 우울감, 불안감, 고독감이 모두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40대 집단은 부정적 정서의 모든 항목이 전체 평

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Oberg (1960)가 제시한 문

화 적응의 U-curve로 설명 될 수 있다. 이민자들은 초기에 새로

운 문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면서 허니문(honeymoon) 시기

를 보내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문화에서 오는 혼란

과 갈등으로 위기(crisis: culture shock)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

운 문화에 점차 적응(adjustment)하게 되면서 즐거움과 같은 긍

정적 정서를 느끼게 된다(Oberg, 1960). 30대의 경우 허니문을 

지나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에 있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부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으며, 40대 집단의 경

우 적응기에 접어들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적 정서가 낮은 것

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부정적 정서는 스마

트폰이나 인터넷의 이용 빈도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

다(Chou et al., 2015; Lee & Jang, 2016). 스마트폰이나 인터

넷 이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활용 능력이 향상 된다면 긍정

적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나, 일반 가정 여성에 비해 다문화

가정 여성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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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도한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중독 현상에 대

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Lee & Jang, 2016). 또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디지털 기술을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

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가 증가할수록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감소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

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자 여성의 부정적 정서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결혼

이민자 여성의 부정적 정서가 중독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PC 이용 능력,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 인터넷 이용의 

다양성이 모든 연령 집단에서 디지털정보격차지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월 평균 가계 소득은 모든 집단에서 디지털

정보격차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

계 소득이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정

보통신 기기와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다수의 

소비자가 신기술 환경을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

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Jung, 2017; Katz & Rice, 2002). 이

러한 결과는 디지털정보격차지수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PC를 이

용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과 인터넷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

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

으로 교육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의 지원 부족으

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자 여

성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외국어 구사가 가능하며, 한국생활에 적응한 결혼이민자를 교

육자로 양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교육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가족 차

원에서 지원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섯째, 30대 집단에서만 한국 거주 기간이 감소할수록 디지

털정보격차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집단의 연령

과 한국 거주 기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적인 상관관

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30대 집단의 경우 한국 거주 기간이 경과

할수록 연령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연령은 디지털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진바 있다(Cho, 2014; 

Prensky, 2001). 30대 후반에 가까울수록 아날로그와 디지털 환

경에서 성장한 디지털 이주민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이주

민들은 신기술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며, 이를 불필요한 것으로 인

식하는 경우가 많아(Kim, 2015; Prensky, 2001) 한국 거주 기

간이 감소할수록 연령이 낮아져 디지털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것

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디지털 격차가 심해질수록 정보사회에

서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기 어려우며, 오프라인에서 인적 네트워

크를 구축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온라인에서도 소통이 제

한되기 때문에 고립된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Oh, 2017). 일반적

으로 디지털 격차는 일정 부분 가족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부모

가 자녀 세대를 통해 배울 수 있으며, 부부 간의 소통에 의해서도 

일부 해소 될 수 있다.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될 경우 가

족 간 유대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정서적 지지 기

능도 강화될 수 있으므로(Kang, 2006; Kim, Chang, & Hong, 

2006), 배우자나 자녀들이 결혼이주민의 디지털 적응을 안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족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20대와 40대 집단에서만 생활만족도가 디지털정보격

차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의 생활만족

도 평균 수준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각 집단별 생활만족도와 디

지털정보격차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20, 40대 집단에서

만 생활만족도와 디지털정보격차지수가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 집단에 비해 20, 40대 집단에

서 생활만족도를 높게 인지한 소비자들이 많아 20, 40대 집단에

서만 생활만족도가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디

지털 기술을 수용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발생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한국생활에 만족할수록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

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이나 스마트 기기 등을 더 많

이 활용하였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 생

활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가고, 한국 생활에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들이 우선적으로 개선

되어져야 할 것이다(Cho, Oh, & Min, 2017). 또한, 결혼이민자 

여성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과 외국어 구사 능력은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 통합을 이끌어내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

자들이 가진 잠재력을 스스로 느끼고 개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

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20대 집단에서는 고독감이, 30대 집단에서는 우

울감이 디지털정보격차지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40대 집단의 경우 모든 부정적 정서 수준이 전체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나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

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우울감이나 고독감은 인터넷이나 게임 등 

다양한 중독 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Chou 

et al., 2015). 20, 30대 집단의 결혼이주민 여성들도 온라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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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우울이나 고독감을 완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을 것

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지원 서비스들

이 활성화되면서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감소하고 있으나, 네

트워크의 부재, 자녀 양육의 어려움, 문화의 적응 과정에서 대처 

자원의 부족으로 결혼이민자들은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

험할 가능성이 크다(Choi, 2007; Kim & Lee, 2010). 또한, 결혼

이민자 여성은 결혼을 기점으로 아내, 며느리, 또는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되어 부담감이 발생할 수 있고, 자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항공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

문에 가족들에게 하소연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이러한 

생활환경은 향수병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Ahn & 

Song, 2017; Park, Kim, & Hong, 2014). 그러므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타국 생활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들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지

원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결혼이민자 여성이 정서적 또는 경제적

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스마트폰을 보유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조사대상자로 한정

하였기 때문에 접근 지수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

후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들도 조사대상자

에 포함시켜 스마트폰 소유 여부에 따라 접근 지수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여성

의 연령을 중심으로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

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남성도 포함하여 성별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20대부터 

40대까지로 조사대상자를 한정하여 장·노년층의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 장·노년층의 결혼이민자도 조

사대상자에 추가하여 장·노년층 집단에서 어떠한 유형의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격차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

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연령별로 세분화하

여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지며, 결

혼이민자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켜주고 이를 통해 결혼이민

자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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